‘이번엔 내차례!’ 프로7년차 임선욱, 5언더파 139타 단독 선두!

2007년 KLPGA 정규투어 마지막 대회로 열리는 ADT CAPS Championship 2007(총상금 3억원, 우승상금 6천만원) 둘째날, 국가대표 출신 프로 7년차 임선욱(24)이 어제보다 2타를 더 줄이며 중간합계 5언더파 139타(69-70)로 1타차 단독 선두에 올랐다. 한편 어제까지 단독 선두를 달렸던 ‘2부투어 상금왕’ 김혜윤(18,하이마트)은 오늘 타수를 줄이지 못해 결국 선두와 1타차(4언더파 140타) 단독 2위로 밀려났고, 올 시즌 8승의 주인공 신지애(19,하이마트)는 오늘 하루 3언더파 69타를 몰아치며 프로 11년차 전해영(34,포틴)과 함께 1언더파 143타 공동 3위에 랭크 되는 뒷심을 발휘했다. 
맑고 화창한 날씨 가운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 1번티(스카이코스)에서 출발한 임선욱은 전반 8번홀까지 보기만 2개를 기록하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9번홀(파5,481야드)과 10번홀(파4,363야드)에서 연속으로 버디를 잡아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또한 임선욱은 이번 코스 중 대다수의 선수들이 까다로운 홀로 꼽은 15번홀(파5,516야드)에서 10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데 이어, 16번홀(파4,364야드)에서도 8m짜리 롱퍼트를 연속으로 성공하는 등 절정의 퍼팅감각을 선보였다. 

2000년 KLPGA 입회 후 처음으로 우승 기회를 잡은 임선욱은 “어제보다 샷은 좋지 않았지만 퍼트가 좋아서 성적이 잘 나온 것 같고 특히 15번홀과 16번홀의 긴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라운드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내일 국내 지존 신지애, 2부투어 상금왕 김혜윤과 함께 챔피온조에서 경기를 펼치는것에 대해 임선욱은 “두 친구 모두 동생들이지만 배울게 많은 친구들이고, 특히 신지애 프로 같은 경우는 올 시즌 8승이나 올렸지 않나. 심적인 부담 보다도 많이 배우면서 칠 것이고 최근 2년동안 드라이버 입스 때문에 ‘골프를 그만둘까’ 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번에 꼭 우승해서 자신감도 되찾고 싶고 그 동안의 마음고생도 모두 털어버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2라운드 단독 선두에 오른 임선욱은 1998년 분당 중앙고 1학년 시절 국가대표를 지낸바 있으며 2000년 퀸시리키트컵 단체전 은메달, 개인전 동메달 등 화려한 아마추어 시절을 보냈다. 이후 임선욱은 2000년 KLPGA 프로로 전향해 그 해 열린 KLPGA 2부투어에서 1승을 올렸고 2002년 한솔 레이디스 오픈 준우승, 2005년 레이크사이드 여자오픈 준우승 등 준우승만 두 차례 올렸을 뿐 아직 정규투어에서는 우승이 없다. 
한편 해외파 김주미(23,하이트)과 홍진주(24,SK에너지)는 중간합계 3오버파 147타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렸고, 맞언니 정일미(35,기가골프)는 어제보다 1타 줄이며 중간합계 6오버파 150타 공동 22위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 최고의 보안업체인 ADT캡스가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ADT CAPS Championship 2007 최종라운드는 KLPGA 주관방송사인 Xports에서 1시부터 생중계 할 예정이며 J골프에서는 중계방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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